
I. 서 론

학생으로서의 시간은 고등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넘
어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에 하

여 준비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개인의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1-3]. 
Super는 진로발달단계에서 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직
업을 선택하고, 해당 직업 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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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가 가들의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구직 효능감이 이를 
매개할 때 성격 요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에 재학 중인 학생 254
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해당 변인들의 조절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의 매개를 통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 요인이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인들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이 결론 및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 중심어 :∣진로 성숙도∣진로 결정 수준∣구직 효능감∣성격∣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job-seeking efficacy in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ffecting their career decision certainty level.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54 college students attending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which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certainty level. In addition,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n the level of 
career decision certainty, mediated by job-seeking efficacy, was shown to be controlled by personality, 
namely extraversion, confirming the moderate mediating effect of this variab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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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며 자아 개념을 완성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강조하였다[4]. 

이렇듯 학생 시기가 진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단
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5][6]. 
실제로 장현진 외(2017)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60%의 학생들이 학 생활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졸업 후 진로라고 응답하였으며, 4년제 학생 2146명
을 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상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
하였다[7][8]. 우리나라 학생들의 낮은 진로 결정 수
준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데
[9], 특히 코로나 19로 장기화되는 고용시장의 냉각화
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69만 5,0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10]. 이로 인하여 
2020년 청년층의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의 비율을 합한 
확장실업률은 25.4%로 2019년에 비해 4.3% 오른 수
치를 보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
다[10]. 이러한 진로의 결정과 미결정성을 나누는 진로 
결정 수준[11]은 진로 정체감[12], 자아정체감[13][14], 
진로 성숙도[15][16] 등과 관련이 있다.

진로 성숙도란 개인이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
는 능력과 그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
는 수준이며, 현실적이고 일관된 선택을 위해 개인이 
도달한 발달 정도와 직업적 준비 정도를 의미한다[17]. 
따라서 학생들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진로 성숙도 수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8]. 이러한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자기 효능감을 들 수 있으며[19][20],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구직 활동과 연관 시킨 것이 구
직 효능감이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21].

앞에서 열거했던 변인들 외에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성격적 특성을 들 수 있
는데, 이는 사람들이 성격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서 각자 다른 처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2][23]. 많은 선행연구들이 성격과 진로 및 구직 효능
감[23-25], 진로 성숙도[26-29]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해당 변인들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연구들의 경우 주로 발달 
및 상담 장면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어 진로 결정 수
준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의 고려가 상 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을 토 로 
하여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을 거쳐서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인의 성격특성 특히 
외향성 요인이 조절 변인으로써 이러한 매개 관계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 성숙도
진로 성숙도(career maturity)는 Super(1955)에 의

해 최초로 개념화되었으며, 직업 성숙도(vocational 
maturity)에서 이후 진로 성숙도(career maturity)가 
이를 포괄하게 되었다[30][31]. Super(1957)는 진로발
달이론을 통하여 진로발달은 아동기부터 노년기까기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며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통
하여 개인의 진로 및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였다. 이때, Super는 진로 성숙도가 진로 유형의 특성
을 결정 짓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32]. 이러한 Super의 개념을 수정하여 Crites(1978)
는 개인이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상 적인 직업 준비 정도”라고 진로 성숙도를 정의하였
다[33]. Crites(1978)는 진로 성숙도를 진로선택 태도
(career choice attitudes)와 진로선택 능력(career 
choice competence)로 구분하였다. 진로선택 태도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한 태도, 즉 개인적 성향을 
의미하며 결정성(decisiveness), 참여도(involvement), 
독립성(independence), 성향(orientation), 타협성
(compromis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로선택 과정에 

한 능력은 자기 이해(self-appraisal), 직업 지식
(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 결정(selection), 
계획(plan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이루
어져있다[34]. 

Crites의 정의를 국내의 문화에 맞게 재정의하여 측
정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며[35], 이기학과 한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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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은 진로 성숙 태도에 초점을 두어 진로 성숙은 
결정성, 확신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된다
고 정의하였고[36], 김충기(1983)는 진로 성숙을 개인
의 직업적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직업 적
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이 만들어지는 직업 발달
을 거쳐 나온 결과라고 정의하였다[37]. 진로 성숙도는 
자아 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11][38-40], 이는 결국 진로 불안으로 이어져 자기 효
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41].

2.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성숙도의 관계
진로 결정 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자신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 수준과 진로에 한 
확고한 결정 정도를 말하며[41][42], ‘진로 결정’이란 진
로 결정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그리고 ‘진로 미결정’은 정보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
하지 못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43].

진로 결정 관련 연구는 주로 진로 미결정(career 
indecision)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진로 미결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된 것이 아닌, 주로 개별적인 변인
들을 선정하여 진행되어왔다[44]. 선행 연구들에 따르
면 자기 효능감의 수준이 진로 미결정을 부적으로 강력
하게 예측하며[41], 자기의식과 사회불안도 진로 미결
정을 예측하였다[45]. 또한 진로 결정 수준은 결국 그들
의 진로 의사 결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맞닿아 있기 때
문에 진로 준비 혹은 준비도를 포함하고 있는 진로 성
숙도와 연관된다[46-48]. 

국내 연구의 경우 최유열(2012)은 고등학생 505명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진로 성숙도의 하위 변인들 가운

데 관여성, 결정성, 성향, 독립성과 진로 결정 수준의 하
위 변인 중 하나인 결정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49], 진로 성숙도는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태도성숙은 서
로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었으며,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진로태도성숙을 보고하였다
[5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진로 성숙도는 진로 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
구직 효능감(job-seeking efficacy)은 Bandura 

(1986)의 자기 효능감 이론을 구직 활동에 적용시킨 것
으로 구성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조직하
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한 스스로의 믿음이
라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적용하여 정의한 것이다[21][51]. 구직 효
능감은 성공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에 한 
믿음을 의미하는 직업결정 자기 효능감(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과 직무 탐색에 필요
한 기술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한 믿음인 직무탐
색 자기 효능감(job search self-efficacy)로 나뉜다
[52].

Nesdale과 Pinter(2000)는 미고용 상태에 있는 청
년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
일수록 구직활동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구직 
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취업 면접이 실제 구직으로 이
어지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다[53][54]. 또한, 구직
에 한 자기 확신, 즉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구직자의 구직 강도가 강해졌으며 구직 성공률이 높았
으며[55], 진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높아진 구직 효능감
은 구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56]. 

구직 효능감은 실제 구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
직 효능감은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진로 효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의 수가 절 적으
로 부족하다. 그러나 구직 효능감이 자기 효능감에서 
기인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려하여 살펴보면, 자기 효
능감과 진로 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상 적으로 그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57-63]. 현재까
지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 결정 수준과 구직 
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존재하고 진로
결정수준이 구직 효능감을 매개하였을 때 진로준비 행
동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감소하거나 부분 매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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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4][65].
구직 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

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
진 외(2009)가 진로태도성숙과 구직 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한 연구만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전문 학에 재
학 중인 1,057명을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진
로태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과 준비성이 구직 효능감
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태도성숙도에 구직 효
능감이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진로 성숙도는 구직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구직 효능감은 진로 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구직 효능감은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
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 외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성격 이론은 외향성, 성

실성, 개방성, 우호성, 정서적 안정성(혹은 신경증)으로 
구성된 성격 5요인 모델(Five Factor Model) 이론이
다[66].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성격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상희 외(2011)
는 구직효능감이 성격5요인의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23], 많
은 연구자들이 성격의 5가지 요인들이 진로 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4][25]. 또한, 길명숙 외(2017)는 중학생 500명을 
상으로 창업가 정신과 진로태도성숙 변인 사이에서 성
격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향성과 개방성, 우
호성이 해당 변인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67], Savickas et al.(2002)은 

인 관계에서의 외향성과 사회적 규범에 한 긍정적
인 성향은 진로 성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28]. 성격은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 외에도 진로 결정 

수준, 특히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는데, 진로 미결정은 특히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
과 부적인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68]. 따라서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이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특히 성격의 하위 
5개 요인 중 선행 연구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외향성은 긍정적인 정서, 적극성 등을 내포하기 때문에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5.  외향성은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
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6.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외향성은 구직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성
을 확장하고자 하며,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구직 효능감을 
매개 변인으로 하였을 때 그 관계성이 확장되는지 살펴
보고, 해당 모형을 잘 설명해줄 조절 변인으로써의 외
향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1. 모형 그림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국내 학에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시
행되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4년제 국내ㆍ외 학 
및 학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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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 및 학원생들을 상으로 진행되었다. 통제 
변수를 위해 수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성별, 나이, 
그리고 전공 분야이다. 성별의 경우 성별에 따라 구직 
기회와 획득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하여 차이를 
보이며[69], 연령과 전공의 경우 변인 중 하나인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개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통제하였다[70-72]. 표본 수는 총 254명으로, 
최초 표집 되었던 265명에서 무응답 및 한줄 응답과 비
무작위 응답 등과 같은 불성실 응답자 11명을 제외하
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남
성이 77명(29.84%), 여성이 181명(70.1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22세였다. 전공 분야는 인문/사회 계열
이 226명(87.60%), 자연/공학계열이 32명(12.40%)으
로 성별에 비해 다소 편향된 분포를 보였다. 구체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4 29.13

여성 180 70.87

연령

18세 1 0.39

19세 15 5.91

20세 44 17.32

21세 43 16.93

22세 42 16.54

23세 45 17.72

24세 33 12.99

25세 13 5.12

26세 11 4.33

27세 5 1.97

28세 0 0

29세 2 0.79

전공 
계열

인문 / 사회계열 222 87.40

자연 / 공학계열 32 12.60

총계 254 100

2. 측정도구
2.1 형용사성격검사
NEO-PI R의 문항 수가 너무 많아 응답이 제한된다

는 점을 착안, 이를 개선하여 문항 내용들을 단순화 한 
정승철 등(2008)의 형용사 성격검사 척도를 사용한다
[73]. 측정항목은 리커트 척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의 총 5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승철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
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외향성 .820, 우
호성 .768, 성실성 .799, 개방성 .855, 정서적 안정성 
.703으로 모든 하위항목이 .7이상의 값을 보여주었다
[73]. 본 연구에서는 모든 하위 요인들의 신뢰도 값이 
모두 .6 이상이었다. 

2.2 진로결정 수준 검사
본 연구에서는 Osipow 등(1980)이 개발하고 척도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진로결정 수준 검사를 사용하
였다. 리커트 4점 척도의 자기보고문항 18개와 자유 반
응형 문항 1개, 총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활한 연구 및 설문을 위하여 자유 반응형 문항을 제
외한 자기보고문항 18개로 연구를 진행한다. 4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 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Osipow가 제
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90이며, 고향자가 제
시한 Cronbach α 계수는 .86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741이었으며, ‘진로결정수준’이
라는 본 연구의 취지와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 3~18번
의 진로 미결정 수준을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전체 문항
의 값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계산
하였다.

2.3 진로 성숙도 검사
Crites(1978)이 개발한 척도를 김현옥(1989)이 번안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태도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진
로를 선택할 때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
협성의 총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47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사용
하며 Cronbach α= .620라고 보고하였다[74]. 김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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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04)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20
문항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Cronbach α= .83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성숙도’라는 본 연구의 취
지와 일관성을 살리기 위해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문항
들의 값이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2.4 대학생용 구직 효능감 척도
김상은, 안세지, 김희진(2017)이 개발한 척도이며,  
학생들의 구직상황과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75]. 직업 적성 이해, 문제 상황 극복 의지, 
직업준비 불안, 상황 처 능력 총 4가지의 하위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고,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
록 구직효능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직 효능감 척
도 전체의 신뢰도 값은 .89이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신
뢰도 값은 .70~.83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값
은 .614이었다.

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에 하여 SPSS 23을 사용하여 자료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사이의 관계에서 

성격의 하위요인들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넷째,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을 통하여 진로 결
정수준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앞서 검증된 성격의 변인
들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과 Process Macro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Ⅳ. 결과

1.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검증 결과, 진로 결정수준,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은 서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p<.001). 또한, 성격의 하위 요인 중 안정성이 진로 결
정수준,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p<.001), 구직 효능감은 연구에서 사
용하는 모든 변인들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다(p<.05). 구직 효능감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은 진
로 성숙도였으며(r=.696, p<.001), 진로 결정수준과 가
장 상관이 높은 변인 역시 진로 성숙도였다(r=.677, 
p<.001). 이를 통하여 진로 성숙도는 진로 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 1이 지지됨을 확인하
였다.

2. 매개 효과 분석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격의 하위 

요인들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

표 2. 성격 5요인,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 구직 효능감의 상관 
1 2 3 4 5 6 7 8

1. 외향성 1
2. 성실성 .026 1
3. 개방성 .253 .005 1

4. 정서적 안정성 .139 .040 .201 1
5. 우호성 .104 .071 .095 .107 1

6. 진로결정수준 .130 .119 .101 .333 .057 1
7. 진로 성숙도 .223 .170 .181 .239 .058 .677 1
8. 구직 효능감 .388 .309 .298 .377 .178 .609 .696 1

M 20.32 21.11 18.88 16.80 21.54 3.02 3.66 3.76
SD 4.802 4.170 4.102 4.676 3.123 0.768 0.501 .466

Note.  < .05,  <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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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경로 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
다.

분석결과, 진로 성숙도는 구직 효능감의 증가와 유의
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t = 15.381, p 
< .001), 이를 통해 진로 성숙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
수록 구직 효능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구직 효능감과 진로 결정수준 사이에 역시 유의미
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t = 12.184, p < 
.001), 이를 통해 구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 
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계에서 매
개변인인 구직 효능감은 진로 결정수준에 유의하였으
며(t = 7.850, p < .001), 독립변수인 진로 성숙도는 매
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진로 결정수준과 유의하
였다(t = 4.284, p < .001).  

다음으로,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Macro 4번 모델
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76]. 

표 4.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Boot 
coefficien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구직 효능감 .2852 .0737 .1451 .4347
Note. Number of  Bootstrap Samples: 5,000,  N = 254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
각 .1415와 .4347이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따라서 진로 성숙도는 구직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구직 효능감이 진로 결
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 구직 
효능감이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라는 가설 4가 모두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3. 조절 효과 분석
다음으로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

격의 하위 요인들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변인들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77]. 해당 조절 모형 검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로 성숙도(t 
= 14.249, p < .001)와 외향성(t = 5.667, p < .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했으며, 진로 성숙도와 외향성의 상호
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3.092, p < .05). 해당 상호작용을 시각적으로 확인
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서
외향성 조절효과

[그림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외향성이 높을 때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외향
성의 수준이 낮을 때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사이의 정
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성격 요인 

표 3.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비표준화 β t R² adj R² △R² Fb se
1 진로 성숙도 구직 효능감 .647 .042 .696 15.381 .484 .482 .484 236.573

2 구직 효능감 진로 결정수준 1.003 .082 .609 12.184 .371 .368 .371 148.449

3
진로 성숙도

진로 결정수준
.441 .103 .268 4.284

.495 .491 .124 61.628
구직 효능감 .751 .096 .490 7.850

Note. ***p < .001, N = 254,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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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서 성

격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
하여 Hayes(2013)의 SPSS Macro 1번 모델을 이용하
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결과는 [표 6]과 같다[76]. 

표 6. 성격 하위 요인들의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Boot coefficien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외향성 .0273 .0084 .0107 .0438

Note. Number of  Bootstrap Samples: 5,000, N = 254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조절 효과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에 0이 포함되지 않는 변인은 외향성 뿐이었으며, 나머
지 변인들은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외향성의 조절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향성이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5가 확인
되었다.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앞선 분석 결과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 사이에

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사이에서 성격의 
하위 요인들 중 외향성의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

을 매개하여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칠 때 외향성
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절 모형 검증 결과는 [표 7]
과 같다.

제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별, 연령, 전공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t = 14.568, 
p < .001), 구직 효능감의 수준이 진로 결정 수준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t = 5.607, 
p < .001). 또한 구직 효능감에의 진로 성숙도와 외향
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는데(t = 3.092 p < 
.05), 이는 외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진로 성숙도 
수준이 구직 효능감을 느끼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
미한다. 진로 성숙도와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종속
변인인 진로 결정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t 
= .291, p = .771), 이는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
의 관계를 외향성이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 성숙도는 구직 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 결정수
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관계는 성격 중 
외향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수준의 관계에서 
구직 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
아보기 위하여 Hayes(2013)의 SPSS Macro 7번 모델
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검증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8]와 같다[76]. 

표 5.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서 외향성의 조절효과

단계
비표준화계수 DV: 구직 효능감

b se β t R² adj R² △R² F

1

(Consant) -.378 .428 -.884

.010 -.002 .010 .884
성별 -.022 .072 -.021 -.300
나이 .020 .016 .189 1.253
전공 -.032 .089 -.023 -.365

2
진로 성숙도 .591 .041 .635 14.249

.544 .535 .534 145.446
외향성 .024 .004 .252 5.667

3 진로 성숙도 
x 외향성 .027 .009 .133 3.092 .561 .551 .017 9.563

Note.  < .05,  < .01,  < .001,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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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외향성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
트래핑 결과

매개변인 외향성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coefficient Boot SE

95%
LLCI ULCI

구직 효능감

-1SD .1997 .0589 .0922 .3260

M .2718 .0718 .1322 .4161

+1SD .3199 .0865 .1570 .4920
Note. Number of  Bootstrap Samples: 5,000, N = 254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조절 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의 하한 값과 
상한 값에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해당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
준의 관계에서 외향성이 구직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조
절할 것이라는 가설 6이 지지되었다. 

  

표 7. 조절된 매개 분석 효과

단계
비표준화계수 DV: 진로 결정수준

b se β t R² adj R² △R²

1

(Consant) -1.210 .522 -2.320

.472 .459 .472

성별 .191 .087 .113 2.180
나이 .039 .020 .105 1.986
전공 .005 .110 .002 .047

진로 성숙도 1.033 .074 .674 14.014
외향성 -.004 .008 -.023 -.469

진로 성숙도 
x 외향성 -.014 .016 -.012 -.246

2

비표준화계수 DV: 구직 효능감

b se β t R² adj R² △R²
(Consant) .030 .289 .105

.561 .551 .561

성별 -.039 .048 -.038 -.808
나이 .001 .011 .005 .106
전공 -.006 .061 -.004 -.095

진로 성숙도 .594 .041 .639 14.568
외향성 .024 .004 .245 5.502

진로 성숙도 
x 외향성 .027 .009 .133 3.092

3

비표준화계수 DV: 진로 결정수준

b se β t R² adj R² △R²
(Consant) -1.229 .499 -2.464

.521 .505 .521

성별 .212 .084 .126 2.536
나이 .039 .019 .103 2.043
전공 .008 .105 .003 .075

진로 성숙도 .700 .098 .457 7.127
외향성 -.017 .008 -.104 -2.137

진로 성숙도 
x 외향성 -.022 .019 -.067 -1.136

구직 효능감 .555 .111 .337 5.607

구직 효능감 
X 외향성 .005 .018 .017 .291

Note. Number of  Bootstrap Samples: 10,000  N = 254, b =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LLCI =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Control Variables: Sex, Majo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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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
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
인들인 구직 효능감과 성격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국ㆍ
내외 4년제 학에 재학 중인 학생 254명을 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는 진로 결정 수준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진로 결정 수준 변인은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성숙도의 관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한다는 기
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였다[15][16][46-48].

두 번째,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
의 관계는 구직 효능감을 통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구직 효
능감과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성숙도와 진로 결정 수준
의 관계에서의 구직 효능감 사이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
관계와 부분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진로 
성숙도의 수준이 증가하면 구직 효능감의 정도가 증가
하고, 증가한 구직 효능감은 진로 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 결정 수준과 구직 
효능감,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의 관계에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한다는 기존의 연구들[15][57-63]과 그 맥
락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진로 성숙도가 구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 외향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
과, 외향성이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사이를 유의
미하게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외향성의 수
준이 높아질수록 그 수준이 낮을 때보다 더 많은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 성숙
도와 구직 효능감 사이에 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외향성이 관련 변인으로 나왔던 것과 그 맥
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24][25][28][67][68].

본 연구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구직 효능감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여 기존에 이루어지던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성숙도
의 관계 연구의 범위를 확 할 수 있었다. 기존의 국내
에서 이루어지던 연구들은 주로 자기 효능감과 같은 제

한적인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혹은 상담, 
교육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
구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다
른 개념들에 비해 상 적으로 연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구직 효능감이라는 변인을 사용하여 진로 성숙도
와 진로 결정 수준과의 관계성을 밝혔기 때문에 해당 
변인들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성격 변인을 사용하여 개인의 진로와 관련
된 변인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
다. 개인의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특질인 성격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이는 개인의 진로 결정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성격 변인에 관한 연구는 진로 연구들은 연구된 
지 오래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23]. 따
라서 상 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성격 변인
이 기존의 진로 관련 변인들을 조절하는 정도를 측정함
으로써 해당 변인을 연구에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미
비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는 진로 성숙도와 구직 효능감, 그리고 진로 결정 수준
과 관련된 연구들의 범위를 확 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학생들을 상으로 심리적 변인들이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함의점
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진로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전
공 분야의 진로 및 직업 탐색, 혹은 흥미와 적성에 초점
을 두고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78]. 따라서 학
생들의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상담이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으
로 변화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가 진로 상담 및 
교육의 실천적 범위를 확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과 함의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주로 C 학교 학생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로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여 설문 응
답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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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한 성향을 공유할 수 있다[77].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어느 한 집
단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된 분
포에서 오는 분포 및 집단의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
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무작위성이 보장된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역시 비슷
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본 연구는 전반적인 특성을 다루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성별과 나이가 특
정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에서 유의미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개인의 진로 특성은 성별, 학
년, 나이 등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하는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79-83].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변인들이 진로 성숙
도와 구직 효능감, 진로 결정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본 연구는 한 달 동안의 수집 기간을 걸쳐 
이루어진 횡단 연구이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의 
유미함을 알아낼 수는 있었지만 실제 영향을 순차적으
로 주는 것인지에 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
여 관계의 심층적 의미와 방향성에 하여 확인하는 과
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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